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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남편의 양육참여와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자신과 상대방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한국아동패널의 5차(2012)~7차년도

(2014)까지 지속적으로 유아와 동거하며, 취업 중인 395쌍의 부부 자료를 사용하였다. 대응표본 t 검정, 상

관관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자기-상대방 효과 분석 결과,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결혼만족도는 

낮았으며,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도 높고,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으면 남편

의 결혼만족도도 높았다. 또한 부부의 양육스트레스는 각각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자기 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상대방 효과는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의 부정적 영

향만 나타났다. 아내와 남편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크기는 차이가 없었으

나,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편

의 양육참여가 많을수록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낮고,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본 연구는 남편의 양

육스트레스가 자신의 결혼만족도 뿐만 아니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함으로

서, 취업모와 더불어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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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의 초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는 42.9%에 

달하며(통계청, 2016), 미혼직장인의 결혼 후 

맞벌이 의향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사회 내에

서의 맞벌이 부부는 증가하고 있으며, 외벌이

와는 다른 가족 내 역동을 갖고 있다는 점에

서 맞벌이 부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부 공동에게 발생하는 사건들을 부부

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

라 건강한 결혼생활의 유지뿐만 아니라 긍정

적 자녀양육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부 

공동의 스트레스란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 직

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스트레스 사건으

로(Revenson, Kayser, & Bodenmann, 2005), 부부

가 공동의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

하면, 부부간의 관계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

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에서 결혼만

족도 개념은 부부 각자의 주관적 측면에서 접

근했으며, 따라서 결혼만족도를 부부 각자가 

결혼 생활에서 경험하는 만족감 또는 행복감 

등의 주관적 느낌과 태도로 정의하며, 부부 

각자의 보고로 접근해왔다(우현주, 유계숙, 

2013; Bradbury, Fincham, & Beach, 2000; Spanier, 

Lewis, & Cole, 1975).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부

부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녀의 발

달에도 영향(박성연, 1992; 이경희, 김영희, 신

성일, 2012; Davies, Sturge-Apple, Woitach, & 

Cummings, 2009; Froyen, Skibbie, Bowles, Blow, 

& Gerde, 2013)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간으로 

보면 부부의 인생에 있어서도 큰 자원이 될 

수 있다.

결혼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살펴보면, 결혼 초기 신혼

부부 때 높았던 결혼만족도가 자녀를 양육하

기 시작하면서 낮아진다고 알려져(김민녀, 채

규만, 2006; Cole, 1984; Dew & Wilcox, 2011; 

Spanier et al., 1975), 자녀의 출생과 성장에 따

라 양육으로 인한 부담감이 결혼만족도에 영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즉, 유아기의 자녀를 

둔 부부는 ‘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을 시작한 

후 일상의 주된 관심사가 자녀의 양육이며, 

그에 따라 자녀를 가진 부부 공동 스트레스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양육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 부부간에

는 역할 분담의 변화나 경제적 자원의 부담, 

자녀에 대한 끊임없는 보살핌이 요구되는데

(Abidin, 1990; Crnic & Greenberg, 1990), 양육으

로 인한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부모역할에 대

한 부담감은 맞벌이 부부의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연구들에서는 여성을 주양육자로 간주하고 아

내의 양육스트레스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최

근 사회변화에 따라 남편의 양육에 대한 책임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남편의 양육스트레

스에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김유나, 박애리, 

2016). 즉, 자녀를 두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는 이 시기 부부관계에까지 부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맞벌이 부부 

내에서는 가정 내에서 가사 및 양육 업무와 

함께 직장에서의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취업

모와 이를 돕는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는 결과

적으로 결혼에 대한 만족감으로 이어질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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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의 많은 연구자들은 취업모의 양육스

트레스가 높으면 결혼만족도는 낮을 수 있음

을 밝혀왔다(금지헌, 김동심, 2014; 조성희, 박

소영, 2012; Bodenmann, 2005). 특히 취업모의 

역할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일-가정 갈등

(work-family conflict)의 개념적 틀에서 이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결과를 고찰하거나

(Frone, 2003; Voydanoff, 2004), 또는 일부의 

연구에서 일-가정 촉진(work-family facilitation)

과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다중역할-확장이론

(multiple roles-expansionist theory of gender, work, 

and family)에 근거하여 기혼 여성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역할이 개인의 발달과 가족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을 밝

히고 있다(강혜련, 윤미자, 2004; 노성숙, 한영

주, 유성경, 2012; Barnett & Hyde, 2001; Frone, 

2003). 구체적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결혼만족도가 낮았으

며(전춘애, 박성연, 1996; Hochchild & Machung, 

1989),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갖고 있

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본인의 결

혼에 대한 만족도를 감소시켰다(금지헌, 김동

심, 2014; 조성희, 박소영, 2012). 이러한 연구

들을 통해 유아기 시기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아내가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본인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짐은 확인할 수 있으나, 남

편의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

보면, 남편이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를 탐색

하는 연구들(김선애, 한유진, 2009; 송진숙, 송

진영, 2009)이 소수 이루어졌으며, 남편의 양

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 연구만 존재한다(Liu & Wang, 

2015). 그럼에도 아내들에 비해 남편의 결혼만

족도가 스트레스에 더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

는 연구들(김시연, 서영석, 2010; Whiffen, & 

Gotlib, 1989)은 남편 또한 양육스트레스가 높

으면 결혼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이와 관련하여,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각

각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남편보

다 아내가 받는 양육스트레스가 높고(김기현, 

조복희, 2000), 주양육을 맡아서 해야 한다는 

인식과 그에 따른 일상적이고 반복적 양육 업

무로 인한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킨다는 연구(이영미, 김정희, 1997)에 근

거할 때, 남편보다 아내가 양육스트레스로 인

해 감소되는 결혼만족도보다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비교 연구가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남편의 양

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편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알 수 없으며, 아내의 양육

스트레스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따

라서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에 대

한 탐색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를 가지고 추

후연구를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남편의 양육참여는 아내의 양육스트

레스 및 결혼만족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자녀양육은 부모 모두에게 공동책임으로 

여겨지며, 기혼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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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남성의 양육 참여도 더더욱 요구되고 있

다(손영빈, 윤기영, 2011). 또한 많은 연구들에

서도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어머니

의 양육과 또 다르게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Gilbert, Hanson, & Davis, 1982; Lamb, 

2004)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

니라 남편의 양육참여는 자녀양육을 하는 부

부에게 큰 자원이 될 수 있으며,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서주현, 김진경, 2012; 안재진, 2011) 

및 결혼만족도(손영빈, 윤기영, 2011; 임현주, 

이대균, 2012; 조성희, 박소영, 2012)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elsky와 Isabella(1985)는 아버지

와 자녀의 상호작용시간은 부부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정순(2003a)의 연구에서 유

아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 아버지가 양육에 능

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 대한 어

머니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배우자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 주며,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참여는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넘어 부

부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임

을 시사하였다. 특히, 맞벌이 부부 내에서는 

남편의 양육참여가 아내의 가사 및 양육에 대

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일·가정 갈등을 적게 

경험하게 하여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고,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을 크게 느끼도록 할 수 있

다.

그러나 남편의 양육참여가 남편의 양육스트

레스 및 결혼만족도와는 어떤 관련성을 보이

는지는 연구된 바가 없다. 남편의 양육참여가 

남편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

(김가윤, 신혜영, 2013; 김정원, 김유정, 2007; 

Halme, Tarkka, Nummi, & Astedt-Kurki. 2006)만 

소수 이루어졌으며, 남편의 양육참여행동을 

높일 수 있는 선행변인들을 탐색한 연구들(김

영희, 신희정, 채영문, 2007; 연은모, 최효식, 

홍윤정, 김정아, 2014)이 존재할 뿐이다. 이렇

듯 남편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음에도, Bronte-Tinkew, Horowitz

와 Carrano(2010)의 연구에서는 아내의 양육스

트레스를 통제하고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와 양육에 대한 참여가 부적으로 관계를 보여, 

남편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편이 양육참여를 함으로써 본인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결혼만족도가 증가

하는지, 혹은 반대로 양육참여를 하게 되어 

결혼만족도가 감소하는지, 또한 남편이 양육

참여를 하여 줄어든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앞서 고찰한 남편의 양육참여와 관련해, 남

편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남편의 양육참여

가 낮아진다는 연구(Bronte-Tinkew, Horowitz, & 

Carrano, 2010), 그리고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으면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연

구들(안재진, 2011; 연은모 등, 2014; 이정순, 

2003b)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동일한 시점에 측정을 하여 이루어진 횡단연

구들이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할 때에 남편의 

양육참여가 높으면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졌거

나,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서 결혼만족도가 높

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으로 측정한 자료들을 통해 

남편의 양육참여와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결

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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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보고자 한다.

또한, 남편의 양육참여와 취업모의 양육스

트레스 및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남편의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가 높으면 아내의 결혼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는데, 그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가 부분 매개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금지헌, 김동심, 2014; 조성희, 박소

영, 2012). 이와 유사하게, 남편의 양육참여가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결혼만족도를 높

인다는 결과(임현주, 이대균, 2012)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남편의 양육참여는 취업모의 양

육스트레스를 낮추어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것

으로 볼 수 있으나, 남편의 양육참여가 남편

의 양육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은 어떠한지 보고된 바가 거의 없어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남편과 아

내 모두의 양육스트레스나 결혼만족도를 측정

한 커플자료(dyadic data)로 남편과 아내간의 상

호의존적 영향을 살펴보는 자기-상대방 상호

의존성 모델(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구성하여 자신의 심리적 측면이나 행

동이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효과인 ‘자기효과’ 

(actor-effect)와 상대방에게 미치는 효과, 즉 ‘상

대방 효과’(partner-effect)를 함께 비교․분석하

고자 하였다(Cook & Kenny, 2005). 부부의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 효과와 자기 

효과를 본 최근의 연구들은 남편과 아내 각각

의 사랑유형이나 헌신, 용서(서정선, 신희천, 

2007; 황성실, 김영희, 2013; Gana, Saada, & 

Untas, 2013)나 각각의 긍정성이나 정서성, 자

존감과 같은 개인적 특성(박운주, 김병석, 

2013; 이숙희, 고재홍, 2012) 혹은 부부간의 갈

등해결이나 역할 균등함, 의사소통, 스트레스

와 배우자 지지와 같은 부부간의 관계(김시연, 

서영석, 2010; 박영화, 고재홍, 2005; Chen & 

Li, 2012; Leavitt, McDaniel, Maas, & Feinberg, 

2017)가 서로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고 밝혔으며, 이러한 각각의 요인들이 서로에

게 미치는 상대방효과와 자기효과들을 보고하

고 있다. 그 중 김시연과 서영석(2010)의 연구

에서는 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부부의 

스트레스가 높으면 결혼만족도가 낮아짐을 확

인하고, 그 안에서 아내의 스트레스보다 남편 

본인의 스트레스가 남편의 결혼만족에 더 크

게 영향을 미치지만, 아내의 결혼만족에는 아

내의 스트레스만큼 남편의 스트레스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혔다. 취업주부와 그 남편 

모두의 행복에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이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박영신, 김의철, 2011)를 기

반으로 할 때, 이러한 양상이 맞벌이 부부에

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탐색해봄으로써, 

유아기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경험하는 

양육관련 스트레스가 맞벌이 부모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확인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결혼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가 각자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부부의 양육스트레

스가 각자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

상대방효과의 크기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남편의 양육참여와 부부의 결혼만족도 간 관

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자 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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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남편의 양육참여, 유아기 자

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 및 결혼

만족도 간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

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부 각

각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

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남편의 양육참여와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 간 관계에서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

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5차년도부터 7차년도

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이정림 등, 2015).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 전

국을 대상으로 2006년 기준 500건 이상의 출

산 의료기관에서 다단계층화 표집방법을 사용

하여 출생한 신생아 가족들을 대상으로 자료

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차에서 7차년

도까지의 2150쌍 중에서 자녀가 부모와 비동

거하는 경우 725쌍, 5∼7차년도까지 외벌이인 

780쌍, 5차년도에는 맞벌이였으나 6, 7차년도

에 외벌이가 된 116쌍, 부부 중 한명만 응답

하였거나 불성실한 응답인 134쌍을 제외한 후, 

유아와 함께 살며 지속적으로 동시에 취업 중

인 395쌍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2012

년 기준 부부의 연령대는 30대가 남편 275명

(69.6%), 아내 333명(84.3%)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준도 대졸자가 남편 174명(44.1%)와 아

내 173명(43.8%)로 가장 많았다. 남편의 직업

은 사무종사자가 97명(24.6%), 전문가 관련 종

사자가 92명(23.3%), 장치․기계 조작종사자가 

46명(11.6%) 순이었고, 아내의 직업은 전문가 

관련 종사가자 150명(38.0%), 사무종사자 81명

(20.5%) 순이었다. 연구대상자의 가구소득은 

월 평균 539.24만원(SD = 215.27)이었고, 자녀

의 월령은 평균 51.12개월(SD = 1.19)로 자녀

의 성별은 남아 202명(51.1%), 여아 193명

(48.9%)이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PSKC 중 자녀가 만 4세 때(5

차, 2012년)의 남편의 양육참여, 자녀가 만 5

세 때(6차, 2013년)의 부부 각각의 양육스트레

스 및 자녀가 만 6세 때(7차, 2014년)의 부부 

각각의 결혼만족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남편의 양육참여

남편의 양육참여는 홍성례(1995)의 부모역할

을 측정하는 6문항 중 일부 수정한 총 4개 문

항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은 아내가 하여, 점수

가 높을수록 남편이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정

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

다(5)”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가능한 점수 범

위는 4점∼20점이다. 문항은 ‘남편은 아이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 ‘남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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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자주 놀아주거나 이야기 상대가 

되어 준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는 Cronbach’s α = .81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

의 양육참여를 측정 시 아내의 인식과 남편의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없다고 

보고(김은지, 전귀연, 2016; 도남희 등, 2013)되

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내가 응답한 남편

의 양육참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

개 문항 각각을 측정변수로 구성하여 구조방

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양육스트레스

아내와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

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

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중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로 

이루어진 11문항을 사용하여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하는 어려

움을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아이가 태어

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

주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

에서 “매우 그렇다(5)”로 구성되어 11에서 55

점의 점수 범주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에서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남편은 

Cronbach’s α = .88, 아내는 Cronbach’s α = 

.87이었다.

양육스트레스는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측정하기 위해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제안에 따라 문항꾸러미(item 

parcel)를 구성하여 측정변수를 설정하였다. 이

때 문항꾸러미를 설정하기 위해 요인을 1개로 

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문항들

을 요인부하량에 따라 순서를 부여하고 각 꾸

러미가 동일한 부하량을 갖도록 문항들을 세 

개의 꾸러미로 배분하였다.

결혼만족도

아내와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Schumm, 

Nichols, Schectman과 Grigsky(1983)이 개발한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Chung(2004)이 수정한 RKMSS(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의 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문항 내용은 ‘귀하는 아버지(어머

니)로서의 남편(아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

니까?’, ‘귀하는 남편(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등으로, 응답의 범주는 

“전혀 만족하지 않다(1점)”부터 “매우 만족한

다(4점)”의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

며, 4점에서 16점의 점수 범주를 갖는다. 점

수가 높을수록 각자 지각하는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남편과 아내 모

두 Cronbach’s α = .9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4

개 문항 각각을 측정변수로 구성하여 구조방

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3. 자료 분석

먼저,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남

편의 양육참여, 부부의 양육스트레스 및 결혼

만족도의 정규성과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기

술통계와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

고 조사도구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문항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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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치도 지수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연

구모형 검증에 앞서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주

요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커플자료(dyadic data)로, 부부 각각의 

변인들 간 관계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모형 분석을 포함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분석하였고, 모형이 실제자료와 얼마나 잘 부

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절대적합지수

(RMSEA)와 모형간 상대적합지수(CFI, TLI)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

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분석

하기 위해, 남편과 아내의 점수는 각각의 평

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된 Z점

수로 환산하고, 이 표준화된 점수(Z값)를 이용

하여 효과를 검증하였다. 부부의 양육스트레

스 점수와 결혼만족도 점수 간의 경로가 유의

한지 살펴본 후, 크기차이 검증을 위해 총 4

회의 등가제약을 가하여 등가제약 모형을 설

정한 후 기본모형과의 차이가 자유도 1을 

기준으로 한 임계치를 추정하여 남편과 아

내에 따른 두 경로계수의 차이를 검증하였

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양육참여와 부부의 

결혼만족도 간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간

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

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분

석들에 앞서, 가구소득과 맞벌이 부부의 교육

수준을 통제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2.0(IBM Co., 2013)과 Amos 22.0(IBM Co., 

2013)를 사용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기초분석

본 분석에 앞서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에서의 남편과 아내 간 성차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양육

스트레스(t = 2.91, p < .01)와 결혼만족도(t = 

-5.13, p < .001) 모두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아내의 양육스트레스(M = 

2.59, SD = 0.61)가 남편의 양육스트레스(M = 

2.47, SD = 0.61)보다 높았으며, 아내의 결혼만

족도(M = 3.20, SD = 0.66)보다 남편의 결혼

만족도(M = 3.43, SD = 0.59)가 높았다. 즉, 

아내는 남편보다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이 더 

높고, 남편은 아내보다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

타났다.

다음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

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아내의 양육스트

레스와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는 정적상관(r = 

.41, p < .001)을 보였고,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결혼만족도도 정적상관(r = .47, p < 

.001)을 보였다. 즉,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와 결

혼만족도는 서로 상관이 있었다. 또한,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는 자신 및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부적상관(rs = -.17, -.27, p < .001, p < .01)을,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도 자신 및 아내의 결혼

만족도와 부적상관(rs = -.24, -.28, p < .001)을 

보였다. 즉,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아

내와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더 낮게 나타나며,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도 높으면 아내와 남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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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5

남편의 양육참여 -

아내 양육스트레스 -.12* -

남편 양육스트레스 -.10  .41*** -

아내 결혼만족도  .43*** -.27*** -.24*** -

남편 결혼만족도  .17** -.17** -.28***  .47*** -

평균(M) 3.66 2.59 2.47 3.20 3.43

표준편차(SD) 0.76 0.61 0.61 0.66 0.58

왜도(Skewness) -.38  .05  .14 -.83 -.97

첨도(Kurtosis) -.24  .19  .01  .99 1.45

*p < .05. **p < .01. ***p < .001.

표 1. 변인들 간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N = 395)

그림 1.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p < .05. ***p < .001.

결혼만족도도 더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

의 양육참여는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와 부적상

관(r = -.12, p < .05)을, 아내 및 남편 결혼만

족도(rs = .43, .17, p < .001, p < .01)와는 정

적상관을 보여, 남편의 양육참여가 많을수록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는 적었고, 부부 모두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2.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

효과-상대방효과 및 효과크기 검증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

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168) = 

416.92, p ＜ .001, TLI = .938, CFI = .950, 

RMSEA = .061, 90% CI[.054,..069]로 나타나 

모형이 분석 자료를 잘 설명하였다(Hu & 

Bentlerr, 1999). 구체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양

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

펴보면, 그림 1과 같이 남편과 아내의 양육스

트레스가 각각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는 모두 유의하였으나(아내: β = 

-.22, p < .001, 남편: β = -.29, p < .001), 상

대방효과는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남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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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χ2 df TLI CFI RMSEA ⊿χ2(⊿df)

기본모형 416.92*** 168 .938 .950 .061

자기효과의 등가제약모형(a = a') 417.30*** 169 .938 .950 .061 0.39(1)

상대방효과의 등가제약모형(p = p') 419.55*** 169 .938 .950 .061 2.63(1)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등가제약모형(a = p')
416.92*** 169 .938 .950 .061 0.03(1)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등가제약모형(a' = p)
423.00*** 169 .937 .949 .062 6.09(1)*

*p < .05. ***p < .001.

표 2. 등가제약 모형 검증 (N = 395)

양육스트레스만 나타났다(β = -.17, p < .05). 

즉,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내의 결혼만족

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아내의 양육스트레스

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남편의 양육참여와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

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

해 4번의 등가제약모형을 설정하였다. 등가제

약 모형은 (1)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남편과 아내의 자기효과 비교(a = a’), 

(2)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남편

과 아내의 상대방효과 비교(p = p’), (3) 아내

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의 자기

효과와 상대방효과 비교(a = p’), (4)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의 자기효

과와 상대방효과 비교(a’ = p)이다. 이를 위해 

등가제약모형과 기본모형 간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여 등가제약 모형과 기본모형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면 효과 간의 

차이가 유의하다는 점에 기초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결혼만족도에 대한 

자기효과를 등가제약한 모형과 상대방효과를 

등가제약한 모형은 기본 모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 부

부 각자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가 각자의 결

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와 서로의 결혼만족도

에 미치는 효과에서의 크기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아내

의 자기효과와 남편의 상대방 효과를 등가제

약한 모형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남편의 자기효과와 아내의 

상대방 효과를 등가제약한 모형에서는 기본모

형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내의 양

육스트레스와 남편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에서는 차이

가 없었으나,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는 남편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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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남편의 양육참여 및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의 효과
 *p ＜ .05. **p ＜ .01. ***p ＜ .001.

3. 남편의 양육참여 및 양육스트레스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먼저, 남편의 양육참여의 4개 문항들, 부부

의 양육스트레스의 3개의 문항꾸러미 및 결혼

만족도의 4개의 문항들이 잠재변인을 잘 측

정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모수추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125) = 353.99, p ＜

.001, TLI = .941, CFI = .952, RMSEA = 

.068(90% CI[.060,.077])로 적합도 기준을 충족

하였다(Hu & Bentler, 1999). 표준화된 요인부하

량은 남편의 양육참여의 측정변인들은 .52

∼.83,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의 측정변인들은 

.79∼.81, 아내의 양육스트레스 측정변인들은 

.73∼남편 및 아내의 결혼만족도 측정변인들

은 .74∼.94로 모두 α = .001 수준에서 유의하

였다.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이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근거에 따라(Heller, Robinson, Henry, & 

Plunkett, 2006), 본 연구모형의 측정변인은 잠

재변인의 개념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편의 양육참여와 맞벌이 부부

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χ2(170) = 416.29, p ＜ .001, 

TLI = .928, CFI = .947, RMSEA = .060(90% 

CI[.053,.068])로 나타나 모형이 분석자료를 잘 

설명하였다(Hu & Bentler, 1999). 구체적으로, 

그림 2와 같이 남편의 양육참여는 아내의 양

육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β = -.13, p < .05), 

아내의 결혼만족도(β = .37, p < .001)와 남편

의 결혼만족도(β = .14, p < .01)에 정적 영향

을 미쳤다. 즉, 남편이 양육참여를 많이 한다

고 생각할수록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나고,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결혼

만족도는 높았다. 또한, 남편과 아내의 양육스

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면, 남편과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각각 자신

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는 모두 유

의하였으나(아내: β = -.18, p < .01, 남편: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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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ootstrapping

SMC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남편의 양육참여 → 아내의 결혼만족도 .37* .04* .40*

.264아내의 양육스트레스 → 아내의 결혼만족도 -.18** - -.18**

남편의 양육스트레스 → 아내의 결혼만족도 -.14* - -.14*

남편의 양육참여 → 남편의 결혼만족도 .14* .03 .18*

.144아내의 양육스트레스 → 남편의 결혼만족도 -.03 - -.03

남편의 양육스트레스 → 남편의 결혼만족도 -.29* - -.29*

남편의 양육참여 → 아내의 양육스트레스 -.13* - -.13* .040

남편의 양육참여 → 남편의 양육스트레스 -.10 - -.10 .023

주.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다중상관자승
*p ＜ .05. **p ＜ .01.

표 3. 경로에서의 직접, 간접 및 총효과 (N = 395)

= -.29, p < .001), 상대방효과는 아내의 결혼

만족도에 대한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만 나타났

다(β = -.14, p < .05). 즉, 남편의 양육스트레

스는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남편의 양육참여가 부부의 결혼만족

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부부의 양육스트레스

를 통한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인은 남편의 양육참여(β = 

.40, p < .05)로, 아내의 양육스트레스(β = 

-.18, p < .01), 남편의 양육스트레스(β = -.14, 

p < .05) 순이었다.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

을 미친 변인은 남편의 양육스트레스(β = 

-.29, p < .05), 남편의 양육참여(β = -.14, p < 

.05) 순이었다.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하여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남편의 양육참

여는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아내의 결

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β 

= .04, p < .05).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각자의 결혼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를 살펴보고, 남편의 양육참여가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남편보다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결혼만족도는 

낮았으며,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남

편의 양육스트레스도 높고, 아내의 결혼만족

도가 높으면 남편의 결혼만족도도 높았다. 또

한, 아내와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는 각자의 결

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남편의 양육스트

레스는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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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양육스트레스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양육참여와 아내의 결혼만족도 간 관

계에서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는 매개효과를 보

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부

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관련하여,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자신의 결혼만족도

를 낮춘다는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

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금지헌, 김동심, 2014; 

전춘애, 박성연, 1996; 조성희, 박소영, 2012; 

Bodenmann, 2005)과 일치한다. 특히 취업모는 

일·가정 갈등에 처하기 쉬우므로(Voydanoff, 

2004),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결

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될 수 있을 것이

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도 자신

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이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남편의 스트레

스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정은, 이영

호, 2000)나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스트레스에 

더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는 연구들(김시연, 서

영석, 2010; Whiffen, & Gotlib, 1989)과 일맥상

통한다. 즉, 본 연구는 남편도 자녀 양육에 대

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아내와 동일하게 

남편도 자녀를 양육하며 겪게 되는 스트레스

가 결혼에 대한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건강한 맞벌이 가족

의 존립을 위해서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과정에서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의 양육스트레

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방효과와 관련하여,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내

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아내의 양

육스트레스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내의 결혼만족

도에 남편의 가사분담에 만족도가 영향을 미

친다는 선행연구(유계숙, 2010)와 유사하다. 다

시 말해, 남편이 양육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

으면 취업모의 결혼에 대한 만족도도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의 결혼만족

도에 미치는 아내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은 결

과는 남편의 인식에서 여전히 자녀의 양육에 

대한 주된 담당자로서의 아내의 역할을 일반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다. 즉, 남편은 

아내가 주양육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당연

히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을 것으로 여

기기 때문에,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는 남편 자

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에는 영향을 주

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아내가 겪게 되는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남편의 결혼생활이나 부

부관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하

지 않아야 하는데, 맞벌이 부부 내에서 아내

의 양육스트레스가 남편의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인정, 김미영, 2014)가 이

를 뒷받침한다.

또한,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부의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의 크

기를 검증한 결과, 아내와 남편 간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의 크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으며,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와 남편의 양육스

트레스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에서도 차이가 없었으나, 남편의 결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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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에는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만이 영향을 미

쳤다. 즉, 맞벌이 부부의 아내와 남편 모두 자

신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력이 더 크며,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아내 

스트레스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남편의 스

트레스는 영향을 미친다는 이정은과 이영호

(2000)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무엇보다 자신

이 느끼는 결혼에 대한 만족은 자신이 지각하

는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되며, 특히 이러한 경향은 아내보다는 

남편에게 뚜렷하게 나타남으로써, 맞벌이 부

부 내 남편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도 주목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남편의 양육참여가 맞벌이 부부의 양

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남편

의 양육참여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양육참여 혹은 

양육에 대한 지지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들(김기현, 조복희, 

2000; 김명원, 강민주, 2011)과 유사하다. 즉, 

본 연구결과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를 받는 취업모를 위해서는 남편의 역할이 특

히 중요함을 보여주며, 맞벌이 부부 내에서 

남편의 양육에 대한 참여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아내의 부담을 줄여주며 아내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변인임을 재확인 

할 수 있다.

반면, 남편의 양육참여는 본인의 양육스트

레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양육에 대한 

참여가 남편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와는 관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맞벌이 부부 

내 남편이 유아기 자녀의 양육활동에 참여한

다고 하여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결과이다. 남편의 양육참여와 양육

스트레스는 부적상관이 있고(이지희, 문혁준, 

2005), 남편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양육참

여가 적다는 연구(Bronte-Tinkew, Horowitz, & 

Carrano, 2010)는 보고되나, 본 연구에서는 맞

벌이 부부의 남편이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것

과 양육스트레스는 오히려 관련이 없음을 밝

혔다. 다만, 본 연구에서 남편의 양육참여가 

아내의 응답으로 측정되었다는 점에서, 남편

이 지각하는 양육참여는 남편의 양육스트레스

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 사용

한 패널데이터에서의 양육참여에 대한 아내와 

남편의 인식은 차이가 없었으나(도남희 등, 

2013), 남편의 양육참여에 대한 맞벌이 부부의 

지각 차이는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

는 만큼(김은지, 전귀연, 2016) 남편의 양육참

여에 대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추후연구에서는 응답자에 따라 양육참여가 

아내 및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력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남편의 양육참여가 맞벌이 부부

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남

편의 양육참여는 남편 및 아내의 결혼만족도

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남편이 양육참

여를 할수록 아내도 결혼에 대해 만족하고, 

남편도 결혼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남편의 양육참여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본 결과는 취업모가 남편의 

가사분담 혹은 자녀양육에 만족할수록 결혼생

활에 만족한다는 연구결과들(김진경, 2015;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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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숙, 2010; 임현주, 이대균, 2012)과 일치한다. 

무엇보다 남편의 양육참여가 부부 모두의 결

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결과는 유아

기 자녀를 양육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가족주

기에서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는 남편의 

양육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특히, 남편의 양육참여가 스스로의 결혼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흥미로운데, 자녀 양육 참여가 높을수록 남편

이 스스로를 유능한 부모로 인식하게 되어 부

모 역할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감이 증대됨에 

따라(이정순, 조희숙, 2005), 자신의 결혼만족

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

해볼 수 있다(이인정, 2015). 또한, 남편의 양

육참여가 본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는 본 연구결과와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손영빈, 

윤기영, 2011)를 토대로 남편의 양육참여와 결

혼만족도 간 쌍방향적으로 미치는 선순환적인 

영향력을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아내의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남편의 만

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위해서 맞벌이 부부 내 

남편의 양육참여를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구조적 체계 정립이 요구된다.

셋째, 남편의 양육참여와 취업모의 결혼만

족도 간 관계에서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높은 양육참여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

소시켜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조성희와 박소영(2012)의 연구와 유사한 것으

로, 남편이 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지지적으

로 양육참여를 하게 되면 아내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결과적으로 아내의 결

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

다. 즉,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취업모의 결

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내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개입을 고려하고, 실질적으

로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남편의 양육참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

과와 상대방효과를 종단적인 접근으로 검증하

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

은 다음과 같다.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

부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장 특성과 가족 특성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는 추후 

연구에서 다양한 변인을 반영한 연구모형을 

개발해나감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이용된 패널자료가 

갖는 측정도구 문항들에 대한 대표성이나 다

양성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선

행연구와의 차이를 분석할 때 측정도구에 의

한 차이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유아기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져있는 상태에서,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그 효과를 재검증함으로써 

남편과 아내 모두 결혼만족도에 대한 자기효

과가 큰 만큼,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를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밝혔다. 즉, 

맞벌이 부부의 남편 및 아내가 공동양육자로

서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며 생기는 스트레스

를 줄임으로서 자신의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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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는 추후 긍정적 양육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맞

벌이 부부의 건강한 가족성 증진을 위한 개입

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교육을 계획할 때, 부

부 간 역할 조정 및 스트레스 대처와 관리, 

양육참여 등의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취업모 상담 시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대해 갖는 영향력을 이해하고, 양육스트레스

를 감소시킬 개입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남편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내의 양육스트레스

만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많은 관심도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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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her Involvement,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in Dual Earner Couples with Preschoolers:

A Longitudinal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Yun, Kibong1)                   Chee, Yeon Kyung2)

1)Child & Family Research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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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father involvement and parenting stress on 

marital satisfaction of dual earner couples with preschoolers. Longitudinal dyadic data were drawn from 

parents with preschoolers from the 5th (2012) to 7th waves (2014) of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aired t-tests, correlation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employed to investigate the 

actor-partner effects for data analysis. Overall, wives had higher parenting stress and lower marital 

satisfaction than husbands; furthermore, when wives reported as such, their husbands followed the same 

pattern. While couples with greater parenting stress reported lower marital satisfaction showing significant 

actor effect, the partner effect was significant only for the negative effect of husbands' parenting stress on 

wives' marital satisfaction. In addition, husbands' parenting stress had larger effects on husbands' own 

marital satisfaction than the wives' parenting stress. Finally, greater husband involvement in parenting 

increased wives' marital satisfaction, which was mediated by wives' lower parenting stress. These 

longitudinal findings suggest that efforts should be directed toward alleviating parenting stress for husbands 

as well as wives to promote marital well-being among dual career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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